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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다리를 세우며

“Building New Bridges”

커닝햄 박사 총장 취임사

아시아 태평양 나사렛 신학대학원

2008년 11월 20일

미덴도프르 중앙감독님, 가쿨라 시장님, 페어뱅크스와 닐슨 전 총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들과 친구들!

서론 
우리 학교는 개교이래로 “그리스도를 위해 문화의 다리 세우기” 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왔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의 다리는 예전의 다리 위에 새로 지어진 것으로 밑쪽으로 아직 옛 다리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다리는 예전의 다리보다 훨씬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NCEE 빌딩의 건축이 진행될 때 세워진 것으로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거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는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먼저 옆으로 돌아내려가는 계단을 지나야 했던것에 비하면,  지금의 다리는 학교 안의 갈라진 두 땅을 휠체어를 타고도 바로 건널 수 있도록 똑바로 연결시켰습니다.  학교안의 모든 사람들은 매일 매일 이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히 여겨져서 아마도 우리는 학교안에 두 개의 다른 땅 덩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다리가 없다면 우리가 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두 조각으로 나뉘어서 이쪽과 저쪽이 다른 두개의 공통체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다리는 바다를 향하여 둥둥 떠다니는 듯한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다리 세우기는 APNTS 개교 이래 지속된 주제이며 사명 선언문 (mission statement)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문화의 다리를 세워, APNTS는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지역의 새로운 지도자 세대를 양성한다.”  오 은수 박사가 맨 처음 “그리스도를 위해 문화의 다리 세우기” 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던 이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적으로, 무관심하게, 그리고 오해 속에 지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서로를 더욱 알아야 하는 세상적인 몇가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들, 다른 종교, 사람들을 나누어 놓은 과거의 전쟁들. 하지만 APNTS 안에서의 필리핀인, 한국인, 일본인, 미얀마인, 미국인,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APNTS는 나누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며, 오랜 불화의 관계를 초월케하는 새로운 관계를 성립시킵니다. 
제 생각에, 오은수 박사는 1955년에 출판된  도널드 맥가브란의 유명한 책인 “하나님의 다리들”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영감을 받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맥가브란은 전도에 대한 “선교단체들의 접근”에 대해 비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성을 심어 놓으셨으며 이미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맥가브란은 개개인이 아닌 인종적 공동체를 향해 전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이 전략은 그가 선교사로 섬겼던 인도나, 오은수박사가 섬겼던 한국이나, 그 밖에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0년동안 여러 선교 단체에서 맥가브란의 이 선교 접근법을 많이 적용하여 왔으나, 신학대학원들은 마치 수도원같이 꽉 닫힌 다른 세상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전 중앙감독인 레이몬드 헌 목사가 말한 것 처럼, 교회는 “자신만의 작은 동굴로 기어들어가, 성인상들을 닦으며, 외부와는 단절된 채 개인적인 신앙심만을 추구한다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명을 완전히 놓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들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충고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동굴로 기어들어가, 엘리트들을 교육시키며, 세상과의 관계는 단절한 채, 개인적 신앙과 교리에만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선언대로, “남,여 사역자를 그리스도 닮은 지도자로 키우며 우수한 사역자로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인 따이따이시를 위해 사역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초  
다리를 건설하는 데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확실한 기초가 됩니다.  나사렛교단에 충실해 온 교단 신학교로써, 우리의 성격적, 역사적, 신학적 기초는 확고합니다.
기독교적 기초.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수단이며, 신학을 성립시키는 규칙이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든 지식의 근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언문대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교단은 인간에게 주워진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늘 올바른 교리에 대한 관심을 두어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언문은 존 웨슬리나 피니스 브리스와 같은 개인이나 심의 위원회를 통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리는, 오랜 세기를 거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써 더 이상 가톨릭 전통에 빚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리는 교회가 위대한 그리스도적, 성삼위일체적 확신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웨슬리안적 기초. 우리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존 웨슬리의 방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의 역사가적 관점으로 볼 때, 나사렛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약간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웨슬리안의 전통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웨슬리안으로써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워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실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 은혜를 확신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 은혜는 인종, 성별, 경계적 위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사렛 복음은 바로 그 기초위에 세워졌으며,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파하며, 나사렛의 신학교육 역시 이 기초위에 세워져, 사는 지역이나 삶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에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로 이끌리는 선험적 은혜를 확신합니다. 선험적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도덕적 선택 능력을 주셨으며 우리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선험적 은혜를 통해,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자연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기름부음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기를 기대하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우리를 채우고 넘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게 하는 은혜를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은혜는 참으로 낙관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남,여 모두 변화받아 그리스도로 인해 성화되며, 성령으로 성화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완전 성화의 은혜로운 순간과 그리스도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사렛 기초.  확고한 기초로 튼튼하게 건설된 다리가 아무 곳에도 소용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다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리를 갖고 있으나,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채로 전파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신학을 전하는 것은 나사렛인으로써의 열정이나 부르심이 아닐 것입니다. 100년 동안 나사렛인들이 쏟아온 열정은 결코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성화하시는 성령을 통해 열방에 그리스도 닯은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렛교단은 균형위해 세워진 우리만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교단의 기초는 성결한 마음과 잘 준비된 정신과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합니다.  1948년에서 1952년 이에 정립된 교육 철학에서도 보여 주듯이, 그 목표는 “성화된 성품과 건전한 교육의 조화”입니다. 나사렛 교단은 계시와 이성의 조화를 확신하며 일반 교양 과목들 역시 강조합니다. 진리를 향한 그 어떤 추구에도 주춤하지 않습니다. 사역자 교육에서 있어서도, 사역자들은 현세대를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넓은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야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 초기 역사를 돌아 보아도, 새로운 국가에 처음 진출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사역자와 평신도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들을 설립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 지라도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을 위해 세워졌으며, 여러 과정들을 제공하는 제대로 된 4년제 대학의 모습으로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교육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갖추었습니다.  중요 지역에서는 점차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 첫 단추가 바로 APNTS입니다. 우리 학교는 확고한 기초 위에 설립되었으며, 이 지역과 다른 지역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다리의 기초는 지난 역사와, 우리의 사명과 비젼, 목표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사렛 유산을 바로 알고 충실을 기한다면,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이용하여 이 메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것입니다.

다리를 세우며  

헨리 노웬의 ‘창조적인 사역’ (Creative Ministry) 이라는 책에서, 그는 신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 것 인가? 어떻게 하면 결혼 위기를 맞은 부부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죽음을 눈 앞에 둔 성도를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모든 질문들을 던지는 자는 ‘나’이며,  바로 이 ‘나’가 심리학적 영적 자각심이 있어야 하며, 또한 개인적인 배경과 약점, 유혹, 결점과 싸워야 하는 것도 다름아닌 ‘나’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개인적 경험이 거리가 있을때 사역에 관한 교육은 서로를 분리시키며, 학생들은 “눈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이 된다고 노웬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사역에  있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역’은 사역이라 불릴 수 없으며, 경쟁력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 수 있는 “온전한 헌신”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PNTS는 그러한 온전한 헌신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곳에서 다른 신학대학원보다 훨씬 더 쉽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의 기적적 경험, 세례의 기쁨, 암에 대한 두려움, 계속되는 여러가지 고통들, 고치심, 그리고 죽음까지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는 더욱 더 그리스도 닯은 모습으로 혹은 간혹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도 인격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부딪끼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APNTS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벽 너머로 다리를 세울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개념의 ‘세상 속’의 사람들이 아닌, 살과 피를 갖은 우리 이웃들을 그 역사 속에 참여 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숨 쉬며 맥박이 뛰는 공동체로써, 애써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존재가 아닌, 바로 지금 이 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어떤 지체와 마찬가지로, 신학대학원 역시 조직적으로 실질적으로 성결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이 지체들안에서, 바로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 우리 개개인으로써가 아니라 각 지체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학교 공통체안에서도 어떤 자들은 사도로써, 또 어떤 자들은 선지자로써, 복음 전하는 자로써, 또 다른 자들은 목사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그 모두의 부르심을 받기 소망하거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써의 다른 역할들에 대해 질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체의 모습으로 기뻐하며, 주 안에서의 다른 형제 자매들이 받은 부르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체들이 함께 모여야만, 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지체로써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협력하는 순종을 호소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각자의 모습대로의 사역에 있어서도 성육화된 성결을 경험하며, 조직과 지도력안에서도 성육화된 성결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성육화된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교단내 교회간의 다리 세우기. 우리의 임무는 각 지역의 교회들, 특히나 나사렛교회들에 충성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의 교회들과 지구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기 보다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며,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해야 합니다.  나사렛 신학대학원으로써 우리의 신학적 유산을 재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세상 속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고, 기도상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역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들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닌 특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기 전에는, 우리의 교인들과 사역자들이 삶 속에 고민하는 질문들에 정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평신도와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끌어 가는 우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곳에 풍부한 연구 자료와, 인력, 넓은 땅과, 책들, 시간, 그리고 그 밖의 여러가지 자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우리가 뭉뚱그려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리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까? 저는 APNTS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한 “실험적”인 장소로써, 신속하고 최신 장비화된 기술을 보습하면서도 (저 역시 이 방법을 통해서 총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인관계들을 이끌어 하며,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며, 서로의 발을 씻기며,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며 구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단의 교회들과 다리 세우기. 웨슬리는 “너의 마음이 옳다면, 너의 손을 내밀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글은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건들에 관한 웨실리의 설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힘은 그들을 분리시키는 힘보다 강합니다.  APNTS는 우리의 교단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타 교단의 사역자들을 따뜻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타 교단 학생들은 이 곳에서 공부함으로써 자신들의 교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갖을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졸업 후 사역지로 돌아갔을 때 성결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르침, 그리고 설교를 실천할 있는 기회도 갖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다리 세우기. 신학대학원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경쟁력을 키우고, 인격수양을 돕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역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신학대학원과의 거리를 좁힐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는, 우리가 원한다하더라도 그들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와 주변 공동체 사이에는 심볼적 관계인 다리밑의 개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벽을 두고 사는 이웃들인 만큼,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개울 공동체’인 것 입니다.  우리는 담장 밖의 세상을 생각하며, 교회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너머로 손을 뻗어, 그들과 우리를 갈라 놓는 그 벽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인 따이따이시에 그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간다 할 지라도, 우리가 속한 ‘예루살렘’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이 곳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구멍가게 주인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교육자들을 더욱 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사업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풍부한 자원을 갖춘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웨슬리안 전통을 이어받은 다국적인 신학대학원으로써,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들이 금을 긋고 동그라미 밖으로 사람들을 제외시킬 때, 우리는 더 큰 동그라미를 그려 그들을 우리 안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우리와 그들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어떠한 경계선도 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놓인 다리는 예전에 분리되었던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것은 갖은 자와 가난한 자, 교사와 학생들, 또 그 밖에도 사람들을 타자화시키는 우월함이나 지나친 저자세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다리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다닐 수 있는 양방향 다리입니다.  

우리의 다리는 그 위에서 그 누구와 대화를 나누던 간에,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세우는 일은 분명 베푸는 일이기는 하지만, 베풀기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서 배우고, 가난한 자 역시 부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풀기’ 전에, 서로 자비를 베푸는 양방향의 관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공동체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잘 정리되고, 앞뒤가 잘 갖추어진 모습으로 훌륭하게 전수된 방법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그러나 완전 혼돈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함께 겪는 실수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 바로 이 곳에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곳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써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며, 바로 이 곳에 다리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APNTS의 학생들도 졸업 후 그들의 사역지로 돌아 갔을 때 이러한 관점으로 같은 질문과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바로 이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세대와의 다리를 세우기.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가는 아카데믹 프로그램과 큰 관심을 통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찮게 보이는 자들인 여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이 소자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웨슬리안 전통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계층을 향한 회귀본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교단과 다른 성결교단들에게 주워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지역들, 홀대와 차별을 당하는 인종들에게 나아가는 일은 성결의 불길에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멸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제자된 자들은 변화되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말한 자들과 함께 거한다면, 그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미드레드 뱅스 윈쿱은 청년들에 관하여,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회고 시키고 있습니다.  “성결 운동의 핵심은 바로 혁명적 정신이었다. 초기의 성결 운동가들은 결코 말이 없거나 안정되며, 차분하고 방해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열로 들끓었다. 그들은 불가능의 장벽들을 부술수 있는 비젼들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꿈을 꾸었고 불가능한 현실들을 이루었다.” 윈쿱은 ‘웨슬리안의 핵심’은 ‘성화된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사렛의 정신과 삶이 과거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나사렛이 여전히 성결정신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결을 우리와 삶과 교리로 여겨 충성을 기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속도로 서로 닮아가는 이 세대에 이 정신을 전달하기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지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를 이 세대에 몸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공동체로써, 우리는 먼저 이 세대의 관심사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젊은이들만의 상황과 생각, 포부, 그리고 그들만의 언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회학자인 웨이드 클락 루프는 지금의 세대에 관해, 이 세대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세대이며, ‘정신성’ (지금까지의 관찰에 의하면)에 반박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사렛은 확고한 기초로 더욱 강해졌으나, 그래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며 아직 마지막 정착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두고 함께 길을 동행함에 있어서, 세상 끝 날까지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는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써,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이제, 미래의 다리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5년내지 10년지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때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여기에 있으나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생각하며 걱정하며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너를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일이 되어도 너는 또 다른 내일을 계획하고 걱정하며 너를 둘러싼 형제 자매와 함께 하는 삶을 감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나는 그곳에서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냥 휴식을 취하라. 내 임재를 맘껏 즐기라. 그냥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휴식을 취하면서 지금의 모습대로 존재한다면,  아마 계획한 것 보다 며칠 더 앞서 강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이 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저 멀리 있는 미래의 마지막 날에 맞추고 함께 길을 걸으며, 다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지 모릅니다. “나는 너희의 과거도 미래도 아니다. 나는 지금 바로 이 곳, 영원한 현재로써, 네 옆에 있다.  바로 지금, 너희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 보아라. 너희들의 문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둘러 보아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론


“그리스도를 위해 문화의 다리 세우기” 는 우리의 모토입니다.  여러 문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다리는 단 하나이며, 그 다리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APNTS 캠퍼스 안의 우리들은 바로 그 다리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리는,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보다 훨씬 많은 관계들을 회복시켰습니다.  학교안의 새 다리밑에 남아있는 옛 다리의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여전히 각자의 옛 문화의 흔적을 갖고 있으나 우리의 새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 강건하셔서 어떤 무게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버티실 것입니다. 그 위로 덤프트럭 만큼의 죄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의 은혜는 충분히 강건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APNTS의 다리와 마찬가지로, 그가 위해 돌아가신 상처받고 나누어진 세상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 분은 어떠한 장벽도 세우지 않으시며, 건너기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계단도 없습니다. 모든 남녀노소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막지마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다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수였던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이 다리 없이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나누어진 둘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APNTS의 다리의 불가피성에서 보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다리를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확고한 기초 위에 다리를 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나게 하는 다리를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리의 건설은 우리의 수고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하고 계신 곳이 어디인가 찾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 다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받아, 우리는 그 분의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새로운 꿈들이 생명을 얻으면,  나는 새로운 다리들을 향한 꿈을 꿉니다.  

APPENDIX

A


Early in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fanatic monks such as Anthony left the cities for the desert and lived solitary lives—praying and fighting demons. Later, after Emperor Constantine granted the church toleration, some Christians interested in pursuing holiness erected monasteries. Unlike the earlier Egyptian monks, leaders such as Basil (330-379), after living as a hermit, concluded that communal life was a better way. Basil founded a monastic community at Caesarea that became a model for other monasteries. During this time he developed a “Rule” to organize monastic life. To Basil, monasticism was a means of service to God, and was achieved in community under obedience.  The Rule stipulated hours of prayer, manual labor, and disciplines. It imposed poverty and chastity. Monks cared for the poor. The monks, Basil believed, living together, formed a spiritual family. Monastic communities were based on the social nature of human beings. Whereas the solitary life of a hermit benefited one individual, communal life reflected love and charity for others. In community we perfect ourselves in the fruits of the spirit and the qualities of Christ-likeness. As we live and work with others, our rough edges, the difficult, prickly and obnoxious points in our lives, become more obvious than if we lived alone. Solitary monastic life offered no opportunity to reflect Christian virtues. “If you live alone,” Basil asked, “whose feet will you wash?”

B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of the American colonies, the English vainly believed that the native peoples would naturally see the superiority of the English culture and crave English education. They persuaded some Seneca Indians to attend their colleges, and offered to enroll six more at William and Mary College in Virginia. The Seneca chiefs replied: “We know that you highly esteem the kind of learning taught in those colleges. But, you who are wise must know that the different nations have different conceptions of things; and you will not, therefore, take it amiss if our ideas of this kind of education happen not to be the same with yours.


Several of our young men were formerly brought up a the colleges of the Northern provinces; they were instructed in all your sciences; but when they came back to us they were bad runners, ignorant of every means of living in the woods, unable to bear either cold or hunger, knew neither how to build a cabin, take a deer or kill an enemy; spoke our language imperfectly – they were, therefore, neither fit for hunters, warriors nor counselors. They were totally good for nothing. 


We are, therefore, not the less obliged by your kind offer, though we decline the accepting of it; and to show our grateful sense of it, if the gentlemen of Virginia will send us a dozen of their sons, we will take care to their education, instruct them in all that we know, and make men of them.”

C


Our own tradition has always seen the compatibility between evangelism and education. The school at Peniel, Texas, established in 1899, became noteworthy among holiness people throughout the country. E. C. DeJernett invited A. M. Hills, a Congregationalist minister, and graduate of Oberlin College and Yale Divinity School, to become first president of the proposed school.  When Hills first arrived in Greenville (to become president of a 37-acre cow pasture, as he later remembered it), “Bud” Robinson was speaking at a camp meeting then going on. Hills, a scholarly graduate of two fine universities and author of several widely-circulating books, heard this former cowboy preach, “sitting on the ground in the straw and looking up into his Spirit-illuminated face and weeping” as he put it, “as I heard him tell the story of his sinful early life and his conversion and entrance into the ministry . . .  How humble I felt . . . as utterly outranked . . . by this saint of God.”

D


Louise Robinson Chapman related in her book Africa, O Africa that “A white man sat visiting a group of native men. They asked him what the white people think of the native people. He answered, ‘We like you, but we think you are rather like children.’ The old men were astonished and greatly amused. When the white man pressed them for explanation, they said, ‘This is very strange, indeed, white man; for that is exactly what we think and say about your people.’ The native says that a man lies down at night on the hard floor, with a wooden pillow under his head, and sleeps soundly until break of day. Only spoiled or sick children roll and toss on the floor until they are given a soft animal skin and a wad of soft feathers. Men eat when the sun is high; only children have to be fed in the early morning. Men run long distances without tiring. They can kill a snake with the first blow, and slay an animal with the first spear thrust. One who cannot do these things is only a boy. Men sit in a circle for hours, never moving about, taking or interrupting, listening to the witnesses in a native trial. When the witnesses have all been questioned and cross-questioned, the matter talked to a finish and the offender punished, the matter is not to be discussed any more. No matter what the man does in the future, this offense is buried. Weak women and children squirm, and cannot sit still. The white people, the natives say, often judge before they can prove their judgments, and sometimes after a matter is finished, they continue to talk about it; and if a second offense is committed, they bring up again the matter that was once properly bu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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